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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장 신앙

❓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믿는가?

계시는 주어질 뿐 아니라 받아들여져야 하므로, 사람 안에 그에 맞는 받아들이는 원리가 있어야 한다. 지성·감정·도덕에 기대는 세 방

법은 저마다 진리를 담았지만 신앙의 가장 깊은 토대는 아니다. 신앙의 최종 근거는 증명이나 체험이 아니라 성령이 증언하시는 하나

님의 말씀이다. 구원 얻는 신앙은 지식·동의·신뢰를 모두 품고, 복음으로 옷 입으신 그리스도를 붙잡는 성령의 선물이다. 신학은 '믿

음의 성찰'로서 성경 전체에서 체계를 세우되, 신비 앞에 겸손하며 경배로 끝난다.

용어 먼저

내적 인식 원리 밖에서 온 계시를 안에서 받아들이는 통로,

곧 성령과 신앙

역사적-변증적 방법 역사 증거와 이성으로 신앙을 뒷받침하려는

길

종교적-경험적 방법 거듭남의 체험에서 확신과 내용을 끌어내는

길

윤리적-심리학적 방
법

도덕적 필요가 채워진다는 점을 근거로 삼는

길

성령의 내적 증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마음에 확신시키

는 성령의 일

자증적

(αὐτοπιστος)

성경이 밖의 증명 없이 스스로 참됨을 보임

구원 얻는 신앙 역사 지식에 그치지 않고 그리스도를 신뢰하

는 믿음

구조도 · 신앙의 근거를 찾는 여정

지성의 길

증명은 믿음 뒤에 온다
➜

감정의 길

체험은 믿음 뒤에 온다
➜

도덕의 길

가치는 참됨이 아니다

성령의 증언

하나님이 말씀하셨다
➜

구원 신앙

지식·동의·신뢰
➜

믿음의 성찰

성경 전체, 겸손, 경배

핵심 주장

1. 지성·마음·양심은 그릇일 뿐, 믿음의 내용은 밖에서 오는 계시

로 채워진다.

2. 변증은 신앙 뒤에 따라오는 것이지, 신앙을 먼저 증명으로 세우

는 일이 아니다.

3. 체험은 믿음을 앞서지 않고 뒤따르며, 늘 성경으로 바로잡혀야

한다.

4. 위로가 된다고 참된 것은 아니다. 가치 판단은 사실 판단 위에

선다.

5. 믿는 이유의 첫 대답은 '하나님이 말씀하셨다'이고, 성경은 스스

로 참됨을 보인다.

6. 성령의 증언은 혼자만의 느낌이 아니라 모든 시대 교회가 함께

나누는 경험이다.

7. 구원 얻는 신앙은 성령의 선물이며 동의뿐 아니라 그리스도를

향한 신뢰를 품는다.

8. 신학은 오용될 수 있어도 버릴 수 없고, 성경 전체에서 겸손히

세워져 경배로 끝난다.

성경 근거

고린도전서 2:14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영의 일을 알아보지

못한다

고린도전서 12:3 예수를 주로 고백함은 성령의 일이다

베드로전서 3:15 믿는 이는 소망의 이유를 말할 의무가 있다

이사야 8:20 체험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다

히브리서 11:1 신앙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확신이다

로마서 8:14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증하신

다

요한일서 5:4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다

오해 → 바른 이해

✕ 증거를 충분히 쌓아야 믿을

수 있다

✓ 증거는 믿음 뒤를 따를 뿐,

근거는 성령의 증언이다

✕ 내 체험이 진리를 판단하는

기준이다

✓ 체험은 믿음을 뒤따르며 성

경으로 교정된다

✕ 위로가 되면 그것이 곧 참된

종교다

✓ 가치는 참됨과 다르며, 사실

위에서만 선다

✕ 믿음은 교리에 대한 머리의

동의다

✓ 지식·동의·신뢰를 다 품은
성령의 선물이다

“믿음의 뿌리는 증명도 체험도 아닌 성령이 증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.”

💬 나는 의심이 올 때 증거를 찾는가, 말씀 앞에 서는가? 💬 내 믿음은 머리의 동의에 머무는가, 그리스도를 신뢰하는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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